
자노릇’을하고있는셈입니다.”

오선교회장은이들신기술가운데특히

슈퍼리에공법이회사발전에많은공헌을

하였다고설명하였다.

건설신기술제3 5 3호인슈퍼리에공법

은정확히말하면‘백설탕액, PEO 증점제,

A E제를일정비율로혼합한당류계초지

연제개발및이의응결시간차를활용한

수평분할타설건축기초매트콘크리트수

화열조정공법’이다. 오선교회장은이공

법이상하부타설콘크리트간의접합부를

없애고, 공기도단축시키면서, 수화열구배

를완만하게하여수화열에의한온도균열

문제를해결할수있는공법이라고설명하

였다.

그러면서그는이신기술이건축구조물

의기초구조가매스콘크리트화됨으로써나

타나는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 국내외적

으로적용사례가없는유일한기술이라고

강조하였다.

오선교회장은기술개발을통한성장과

함께인간존중을기업경영의양축으로삼

고있다. ‘경영이곧사람관리’라는것이그

의생각이다. 나아가그는‘실속있도록힘써

실행한다’라는뜻의무실역행(務實力行)이

란생활철학도경영에도입했다.‘할수있

다’는긍정적인사고를갖고맡은일에최선

을다한다면못해낼일이없다는이유에서

다. 사무실벽에씌어진‘Yes, We can do

i t’이란구호가그의생각을잘 대변해주고

있다.

“R&D 투자로인한기술개발실적이수주‘효자노릇’하고있어”

오선교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회장
‘2008 청주시자랑스러운건설인상’수상

근설계·감리전문업체인청주의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는

조달청이발주한행정중심복합도시1단계

정부청사책임감리용역을단독으로수주

하였다. 국내의쟁쟁한감리업체들을제

치고행정도시에들어설첫 공공청사의

책임감리를맡은만큼그의미는작지않

았다. 후속건물들의감리수주경쟁에서

실적축적으로한발앞서나갈수있기때

문이다.

수주금액이 2 5억여원으로책임감리

용역비용으로는규모가큰이사업의주

인을가리는데는R&D 실적이결정적이

었던것으로알려졌다. 감리원평가의경

우대부분만점을받아차별화가이루어지

지않은반면회사평가에서는R&D 실적

에차이가날수밖에없었고, 결국이차이

가사업자선정을가리는요인이되었던것

이다.

오선교회장은“행정도시공공청사책임

감리는꼭하고싶었던용역사업이었다”며

“1 0년전부터연구소를설립해기술개발에

진력해온보람을크게느낀다”고말했다. 

오선교회장이지난달초‘2008 청주시

자랑스러운건설인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슈퍼리에등건설신기술을개발해2 6개공

사현장에적용함으로써건축물품질향상

에기여한공로를인정받았다. 이상은청주

시가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지난해

처음으로제정한상이다.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지난

1 9 7 5년건축설계사무소로시작하여현재는

설계, 종합감리, 엔지니어링, 안전진단, 건

설부문등에서5 0 0명의기술자가활동하는

건설종합엔지니어링회사로성장하였다.

특히, IMF 사태로모든기업들이연구개

발부문을축소하거나아예없애는풍토에서

오히려기술연구소를설립하여신기술개발

에많은투자를해왔다.

이에따라현재건설신기술3건, 건설특

허 2 9건, 실용신안1 4건 등의연구실적을

보유하고있다. 

“IMF 당시정부가향후입찰심사에R & D

투자실적을반영하겠다는방침을내놓음에

따라그에맞추어투자를해왔습니다. 그동

안직원들이기술개발에최선을다함으로써

이제는PQ 심사에서R&D 실적이만점을받

게되었습니다. 결국R&D 실적이‘수주효

·건설저널2 0 0 9.134

이사람

이형우·기자·h w l e e @ c e r i k . r e . k r

최


